
태양전지, 평면 나노물질로 제조
성균관대, 그래핀과 황화몰리브뎀 채용 … 양자효율 50배 높아

국내 연구진이 평면형 나노물질을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태양전지를 제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.

성균관대에 따르면, 전자전기공학부 유우종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연구팀과의 공

동연구를 통해 평면형 나노물질인 그래핀(Graphene)과 황화 몰리브뎀(Molybdenum)을 차례로 쌓아 태양전지

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개발한 태양전지 제조기술은 제작법이 간단하고 다양한 전자소자에 적용할 수 있고 그래핀만 사용했던 기

존 태양전지보다 양자효율이 50배 이상 높아 고성능 태양전지의 상업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그래핀은 전기전도도와 강도가 높아 <꿈의 신소재>로 불리지만 빛을 전기로 바꾸는데 필요한 반도체 특성

이 없어 태양전지 적용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하지만, 성균관대 연구팀은 반도체 특성이 있는 황화 몰리브뎀을 그래핀과 겹쳐 쌓는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

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연구 결과는 과학전문지 <네이처>의 자매지인 <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> 최신호에 게재됐다. <저작권자 연

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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